
당태종과의형제까지맺은현장법사, 성대한환송

가운데불경가지러인도로떠난단다. 이건물론서

유기의 이야기지. 실제론 몰래 국경 벗어나느라 온

갖고생을다하셨다지?

그렇지만중국땅벗어나니, 성대한환송속에떠

난거나몰래떠난거나단숨에똑같은결과가되네.

얼마가지도못해요괴의굴에떨어져시종은잡아먹

히고신령의도움으로현장법사만이신앙심깊은사

냥꾼백흠의집으로인도되네.

거기서몸을추스르고백흠의전송을받으며다시

인도로출발하는현장법사. 그런데괴이한목소리가

법사님을부른다. 스승님오셨다, 스승님오셨다. 저

를구해주시옵소서. 제가인도로가는먼길수행하

오리다. 이목소리는누구목소린가?

오백년동안오행산밑에깔려있던손오공의목소

리로다. 관세음보살님의 인도를 받아 불경 가지러

가는길모시기로했다는손오공의말에현장법사너

무나기쁘고기쁘다.

아득히먼길함께해줄제자가생겼구나. 부처님이

붙여놓으신‘옴마니반메훔’적힌부적을떼어내

니손오공 500년 만에 자유의몸이되었구나. 손오

공기뻐날뛴다. 

현장법사모시고새출발하는길, 보무도당당하

다. 천상계를뒤집어엎었던제천대성의신위를어떤

요괴가 감당할까!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겁 없는 여

섯도적들덤벼든다.

눈이라, 보고기뻐하며(眼看喜)

귀라, 듣고성내며(耳聽怒)

코라, 냄새맡고애착하며(鼻嗅愛)

혀라, 맛보고생각하며(舌嘗思)

몸이라, 본디근심하며(身本憂)

뜻이라, 보고탐낸다는(意見欲)

이름도괴상한여섯도둑이나온다.

도적들이즐겨하는흔히나오는대사

“모두내놓으면목숨만은살려주마!”를외치면서.

손오공큰소리가괜한큰소리아니지.

여의봉뽑아들고단매에모두때려죽이네. 그리고

현장법사앞에서으쓱댄다.

“내솜씨보셨죠? 어~때요?”

현장법사가내제자는참솜씨도좋구나칭찬하셨

을리가없지.

“불제자로서어찌그리도자비심이없느냐!”

큰소리로꾸짖었네. 모처럼힘자랑하고칭찬기대

했던손오공. 발끈하고삐쳐버린다.

에잇! 답답한 중! 못 따라가겠네! 원숭이 나라에

가서다시왕노릇이나해야겠다.

“빠이빠이~ 손공은떠납니다.”

근두운타고휙날아가버린다. 어찌할거나어찌할

거나. 현장법사다시끈떨어진박신세가되었구나.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서유기의 시작입니다. 손

오공이 현장법사 모시고 출발하는 대목이죠. 그 전

에살짝손오공과현장법사가만나기까지의기구한

이야기가전개되기는하지만, 거의출발하자마자손

오공과 현장법사가 만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

전의전개가운데현장법사가당태종과의형제를맺

었다든가, 그리고 성대한 환송 속에 인도로 출발을

한다든가하는이야기들은모두사실과다르다는것

은이미말씀드렸죠? 국가의허락없이국경을넘는

것은엄격히금지되어있기에, 몰래국경넘느라엄

청 고생했다는 것이 역사적 진실입니다. 그렇지만

서유기가그런역사적진실을담아야할이유는없겠

지요? 소설은소설인겁니다. 이것과경우는좀다르

지만또비슷한측면이있는것이삼국지(三國志)입

니다. 삼국지는 서유기보다 훨씬 더 역사적 사실과

혼동될만한 요소를 더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

서삼국지의이야기를역사적사실이라고생각하시

는 분들도 많지요. 그렇지만 분명 삼국지는 소설입

니다. 유비, 관우, 장비, 제갈량등의인물을중심으

로, 즉 촉한(蜀漢)을 한(漢)왕조의 정통을 잇는국가

로 보는 입장에서 꾸며진 소설이라는 것이지요. 그

래서삼국지를읽는사람들이세번, 울분에차서책

을 집어 던지게 만든다는 소설이 바로 삼국지입니

다. 어째서세번이냐구요? 유비가죽는대목, 관우

가죽는대목, 그리고제갈량이죽는대목에서책을

집어던지게만든다는것이지요. 충성심과의협심을

가진사람이라면마땅히이세대목에서책을집어던

지게 만들 정도로, 역사적 사실을 교묘하게 각색하

여 소설로 꾸민 것이 삼국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사실과소설로서의삼국지가다르다는것은

바르게 보아야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삼국지의 작

품성을평가절하한다든가하는것은참으로어이없

는일이될것입니다. 

삼국지에비하면서유기는훨씬사실성과더거리

가멉니다. 그러니까이대목을가지고문제를삼을

필요는 더더욱 없겠지요. 그리고 성대한 환영을 받

고 떠나든, 몰래 고생하며 국경을 넘든, 몇 걸음 못

가서똑같은결과가되고마니까따질이유도없습니

다. 앞글에말한대로요괴굴에떨어져서따라왔던

시종들은처참하게요괴의뱃속에장례를치르고말

죠. 현장법사는 워낙 청정하여 요괴가 쉽게 잡아먹

지 못하고, 태백금성이라는 신령님이 인도를 하여

백흠이라는 사냥꾼에 구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백흠의전송을받으며다시인도로출발하려는길에

손오공을만나게되는것입니다.

그과정의시시콜콜한이야기는생략하지요. 지금

정말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서유기의 정체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죠. 우리가 생각한 손오공의 정체

는무엇이었지요? 인간의마음, 아직은어리석음속

에헤매고있지만깨달아부처를이룰마음을형상화

한것이라했지요? 깨닫지못한상태에서원숭이처

럼 까불거리고 초싹거리는 마음, 그래서 마음 원숭

이(心猿)라 부르는그마음이라했습니다. 현장법사

가경을가지러가는것은그마음원숭이를길들여

올바른수행으로나가는과정을출발하는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불법 수행의 첫걸음이

되는것입니다. 현장법사는역사적인인물이었던개

인 현장법사가 아닙니다. 인간을 대표하는 존재가

되는 셈이지요. 그리고 손오공은 그 인간의 마음을

대표하는것입니다. 

그리고손오공은인간의마음을대표하는것이기

도하지만, 그 인간의마음가운데서도가장대표적

인 특성을 형상화한 것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마음

이가진가장중요한측면이며특성이라고한다면바

로 지적인 측면입니다.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학의 측면에서 말한다면 인간을

대표하는것은인간의지능이라고말한다고할수있

겠지요. 다른모든동물과인간을구별짓는중요한

특성은 바로 인간의 지성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요. 그런데불교에서본다면그지성이올바로길을

잡지못하고헤맬때의상태는‘어리석음’이라불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마음의 중요

한측면이며, 인간이인간이라불리게할수있는지

성(知性), 지능(知能), 앎은 바로 어리석음이기도 합

니다. 그러니까 손오공은 깨달으면 지혜를 이룰 수

있지만아직깨닫지못한어리석은마음을의미하기

도합니다. 그무한한가능성을가진마음, 지혜를이

룰수있는마음, 아직은어리석은마음이올바른수

행을 첫걸음을 디디는 대목이 바로 여기인 셈입니

다. 삼국지를읽는사람이책을집어던지는세번의

대목이 있다면, 서유기를 읽은 우리는 이 대목에서

벌떡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와! 서유기가

이런 책이었어?”하고 말이지요. 이 대목의 제목이

바로 우리를 번쩍 정신 들게 하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합니다. 제목이 뭐냐구요? 자~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한자그대로써드려볼까요? 심원귀정육적무종(心

猿歸正六賊無 )입니다. 삼쾌선생한문실력자랑하

는거냐고요? 아닙니다. 그래도불교용어에익숙하

신분이라면바로눈치를챌수있는말이기에써드려

본거예요. 애궁, 왜한자라면손오공근두운불러타

고달아나듯기겁을하는분들이이리많은지… . 얼

은우리말로옮겨드릴게요. “마음원숭이가바른길

로돌아서니, 여섯도둑이자취가없구나”입니다. 손

오공이어떤존재인지, 서유기에담긴천고의비밀을

여지없이폭로하는대목이지않아요? 그동안함부로

날뛰면서천궁을어지럽히고, 부처님한테잡혀서오

행산아래갇혀있던손오공, 불쌍한우리들의어리석

은마음이지요. 그마음이이제제정신을차렸네요.

올바른길로들어섰다네요. 우리들도축하해줘야겠

지요? 아니자축해야하겠지요? 우리들의마음이제

길로들어선것이니얼마나기쁜일인가요?

그런데제길로들어섰을뿐, 앞으로갈길이구만리

네요. 올바른방향은잡았지만, 그동안쌓여온오랜세

월의업장과습기가어찌하루아침에사라지겠어요?

쉬지않고부지런히닦아나가야하는멀고도먼길….

그것이수행의길이겠지요. 선가(禪家)에선“한번뛰

어곧바로부처땅에들어간다”(一超直入如來地)라하

고, “곧바로사람의마음을가리켜그본성을보아부

처를 이룬다”(直指人心 見性成佛)하지요? 조사님들

의말씀을부정하는것은아니지만, 어떤때는이말씀

들이어리석은우리격려하느라하신말씀이아닐까

하는생각이들정도로우리의어리석음은두껍고도

두껍다는탄식이나오는경우가많지않습니까? 그

두꺼운어리석음의굴레를벗어던지는첫걸음, 첫걸

음떼어놓으면바로거기부터부처땅이라는생각으

로물러서지않는길을걸어나가야할것같습니다.

손오공이바로그러한자리에서있는것이지요.

그런데그첫걸음을떼어놓자마자여섯도둑이달

려드네요. 눈, 귀, 코, 혀, 몸, 마음들이각각보고듣

고 하는 작용을 일으켜, 기뻐하고 성내고 슬퍼하고

하면서 달려드네요. 마음이 한번 딱 각오를 다지고

올바른방향으로나가려는데, 웬방해꾼들이이리도

많은가요? 그방해꾼들을통틀어‘여섯도둑’(六賊)

이라 한다는군요. 그렇습니다. 서유기는 마음을 닦

아나가는수행의첫장애물을여섯도둑들이날뛰는

것으로보고있는것입니다. 여섯도둑은바로우리

의감각인눈, 귀, 코, 혀, 몸, 뜻이고요. 그여섯도둑

들이마음을훔쳐가지요. 훔쳐가기에도둑이라하는

것이고요. 그렇게훔쳐진마음은보고듣고……하는

데 팔리고, 거기에 휘둘려 기뻐하고 성내고 애착하

고……. 그렇게 한세상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

르고달려나가다죽음이라는종말을맞게되는것이

지요. 슬픈인생아닙니까? 이런삶을내가살아간다

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여섯 도둑에 이끌려 삶을

당하고있을뿐이지요.

불교의수행이라는것은이렇게피동적으로이끌

려 사는 슬픈 삶을 거부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

다. 내 마음이제정신을차리고진정한주인공으로

바로 서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여섯도둑에게마음을도둑맞는일에서부터벗어

나야합니다. 바로그것을손오공이여섯도둑을물

리치는이야기로그려낸것이바로이대목입니다. 

무한한 가능성 가진 마음… 첫걸음을 디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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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오공은마음원숭이(心猿)

현장법사도인간군상을대표

피동적인삶거부에서수행출발

성태용교수의

손오공이기가막혀
(22) 현장법사와 함께 길을 떠나는 손오공

그림·최주현


